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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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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말을 너무 많이 바꾼다는 비난에 대응해서 “나는 약속을 안 지킨 적은 있었어도 거짓말은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설명이나 변명도 없이 약속을 위반하면 그런 약속은 거짓말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인들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난발해 왔으며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맺은 약속을 너무도 쉽게 위반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일수입니다. 법률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업상 구두로 하는 약속도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약속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고 한번 맺은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일생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돈에 관한 한 그는 구두쇠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뭣 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내 모든 돈을 모아서 관에다 넣어주시오. 나는 그 돈을 다음 세상으로 갖고 갈 생각이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오.” 그 아내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남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신이 된 그 남자는 관 안에 고이 누어 있었고 그 아내는 검은 상복을 입고  시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때 그녀의 절친한 여자친구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전에 입관 예배가 끝이 나고 장례사들이 관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 때 미망인은 “잠간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고 옆방으로 가더니 구두 상자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관안의 시신 옆에 놓았습니다.  장례사는 관을 닫고 잠을 쇠로 뚜껑을 잠근 후 관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 때 옆에 있던 여자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있는 돈을 다 그 상자에 넣고 관 안에 놓은 것 아냐?” 그러자 미망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이에게 약속을 했는걸.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약속을 위반할 수는 없어.”  놀란 친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 정말 있는 돈을 다 상자에 넣어서 관에 넣었던 말이야?”  그러자 미망인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렴 . 다 넣었지. 나는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은행의 구좌에 입금을 시킨 후 전 액수의 수표를 써서 관에 넣었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미망인이 남편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라크를 침공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었음을 알고도 그런 무기가 있다고 말하여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로 워신턴 정가에서는 논란이 격화된 적이 있었있습니다.  대량 살상무기를 발견 못했으니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이었는지 아니면 중앙정보국의 정보가 틀렸는지를  단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여론은 대통령이 옳지 못한 정보에 의해서 행동을 했을 뿐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요즈음 고국에서도 정치인들 사이에 거짓말 논쟁이 심합니다. “술에 취해서…” “기업이 잘 나지 않는다.” 등의 변명으로 얼버무려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평판과 존경심을 추락시키는  독소입니다.  우리 모두, 특히 한인 동포들은 적은 일에까지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끝

